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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총공세'] 日, 영토 분쟁지역 중 獨島를 쿠릴열도보다 앞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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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외교청서·관방장관 직속 홈페이지 "독도는 일본 땅" 연쇄 도발]

"朴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美·中만 중시하는 외교" 한국에 불편한 감정 노골화

국제적 이슈로 키우기 위해 9년 만에 영문판 내기로

전문가 "日 본심 드러내"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18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데 이어 2015년판 외교청서

(外交靑書)에 똑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총리 비서실 역할을 하는 내각 관방장관 직할 조직 홈페

이지에 독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이 홈페이지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

오)·독도·러시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가 들어가 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이고, 일본인 후손이

살아있는 쿠릴 열도보다 독도가 먼저 나온다.

외교청서는 9년 만에 영문판을 만들어 해외에 보급하겠다고 했다. 데이터베이스도 영문판을 만들 예정이

다. 교과서를 통해 다음 세대 일본인에게, 영문판 외교청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혼네'(本音·본심)를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얘기다. 10년 이상 외무성을 담당한 일본 언론인은 "과거에는 영

토건 역사건 한국의 입장을 신경쓰자는 인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우리 몫을 챙기자'는 입장이 힘을 얻

고 있다"고 했다.



2015. 4. 24. 조선닷컴! 1등 인터넷뉴스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News.html?type= 2/3

그런 일본의 본심은 꼭 독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7일 본지가 입수한 2015년판 외교청서에는 심상찮은 변

화가 적지 않았다. 먼저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장이 빠졌다. 새로 들어간 내용 중 한국에 우

호적이거나,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일본 외무성은 우선 지난해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과거 기사 중 일부를 취소한 사실을

외교청서에 추가했다. 외무성은 그러나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수많은 기사 가운데 오보로

확인된 기사는 이 기사 이외에 거의 없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무성은 또 지난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검증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

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징집된 경우가 많았다"고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

화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2월 고노 담화 검토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고노 담화가 (구체적인 현장 조사가

아니라) 한·일 간 외교적 조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외무성은 또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외교청서에

추가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주변국 정상이 바뀌는 등 국제 정세에 중대하고 긴박한 영향을 미친 사

건도 아닌데, 개별 언론사가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가 법정에

선 사건을 외교청서에 실은 것은 이례적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말로는 '한국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

카현립대 교수는 "과거에는 일본이 더 우위에 있었지만 최근 20년간 한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일본은 쇠퇴

했다"면서 "더 이상의 배려가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안겨줄 외교적 부담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영문

판을 제작한다는 점과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표현을 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아

닌 미국을 향해 '한국은 중국 편이고 일본이 미국 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엔 한·일 관계가 나빠

져도 일본 사회 안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니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안 들린다

고 전문가들은 안타까워했다.

☞외교청서(外交靑書)

일본 외무성이 1년간의 국제 정세 추이 및 기본 외교 원칙, 외교 활동 전망 등을 담아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로,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 전

문을 영어로도 번역해 공개할 예정이다.


